
몸과 마음에 스며드는 온기, 제주 온수 풀 여행
찬 바람이 매서운 1월, 육지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이국적인 풍경 속으로 짧은 
힐링 여행 어떠한가. 여행지는 바로 제주의 숨은 보석 ‘히든 클리프’. 온수 풀인 
‘인피니티 풀’은 180만 년 된 울창한 원시림을 바라보며 절묘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풀사이드 바에서는 물놀이 후 출출함을 달래줄 다양한 스낵과 칵테일, 와
인 등의 주류까지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 매일 아침이면 안개처럼 피어나는 수
증기가 바람에 흩날리는 이색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 낮에는 유유자적 수영을 
즐겼던 풀이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 채워진다. 오후 7시 30분
부터 9시 30분까지 DJ와 함께 하는 신나는 ‘풀 파티’가 열린다는 사실. 투숙객이
라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로 만끽할 수 있는 히든 클리프만의 선물이다. 
감각적인 음악과 즐거운 분위기에서 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 마지막 

코스는 여행을 마무리하며 쌓인 피로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제주도 유일의 록시땅 스파 ‘릴 스파 바이 록시
땅’이다. 프랑스 남쪽 드롬 지방의 피어니(작약) 꽃을 주원료로 만든 오일 ‘시그니처 트리트먼트 피어니 라인’
을 사용하는 100% 핸드 마사지 스파 프로그램이 겨울 힐링 여행의 묘미를 완성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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